
12사도예배당과노두길로유명한기점소악도는순례자의섬으로불린다.사진은베드로의집.

증도면기점소악도등5곳12사도순례길

국내외작가미술작품예배당이국적풍경

베드로집~가롯유다집12㎞걸어서3시간

기적의순례길 노두길물빠짐확인해야

시몬의집

1004섬 신안군에는 개성있는 섬들이 넘쳐난

다.최근가장핫한곳은2021년유엔세계관광기구

선정세계최우수관광마을에선정된안좌면퍼플

섬이다.하지마퍼플섬전에신안섬을전국에알린

곳은증도면의기점소악도다.

기점소악도는소기점도와대기점도,소악도,진

섬, 딴섬등다섯개의작은섬이노두길로연결돼

있다. 2018년전남도의 가고싶은섬에지정된후

취약한생활기반과문화관광시설이확충되면서조

명을받기시작했다. 100여명이거주하는작은섬

이지만 지난해 5만4000여명이 섬을 찾아 2018년

대비관광객이20배급증할정도로인기다.

인기비결은12사도예배당과노두길이다. 개성

있는 예비당을 둘러보면서 노둣길을 걷는 매력에

한국의 산티아고라는 의미에서 섬티아고 또는

순례자의섬으로불린다.

12개의예배당은국내외 10명의작가들이만든

공공미술작품으로다섯개의섬곳곳에적당한거

리를 두고 자리하고 있다. 모든 예배당이 10㎡

(3평) 규모지만 내부는 혼자 들어가면 딱 알맞을

정도로크기가작다. 12사도의이름을붙이고예배

당이라부르지만, 종교를불문하고누구나들어가

명상을하고기도를올릴수있는공간이다.

첫번째예배당인베드로의집에서열두번째예

배당인가롯유다의집까지는약 12㎞로걸어서 3

시간남짓걸리는거리다.길은모두시멘트나아스

팔트로포장이돼있어걷기에편하고,한가로운농

촌의논길과밭길,바다와갯벌도두루만나풍광도

빼어나다.게다가물이차면사라졌다물이빠지면

다시나타나는노두길도있다. 노두길은섬사람들

이발이푹푹빠지는갯벌을건너기위해펄밭에돌

을던져채우고다시채우기를수없이반복해서만

든길이다.바닷물이들고남에따라사라졌다나타

났다해서 기적의순례길로도통한다. 기점소악

도의12개예배당을모두둘러보기위해선네개의

노두길과하나의바닷길을건너야한다.한번에순

례길전체를걷고자한다면물이빠져노두길을걸

을수있는시간을잘알고가야한다.

첫번째예배당인 베드로의집은그리스산토리

니를떠올리게한다.희고파란작은예배당하나가

섬의분위기를이렇게바꿀수있다니놀라울따름

이다. 12사도순례길의시작점이기도한베드로의

집에는 건강의 집이란 이름이 붙었다. 예배당은

눈부시게맑고밝다.예배당내부또한특별한장식

없이깨끗하고간결하다.

예배당마다별칭이있는데야고보의집은 그리

움의집 ,유다타대오의집은 칭찬의집으로불린

다.칭찬의집은예배당내부에바다를찍는창틀이

있어포토존으로도인기가높다.강영민작가가만

든 시몬의집(사랑의집) 은 바닷가가까이에있

다.모든공간이바다로열려있어파도소리와바람

소리가예배당을관통한다. 그곳에서바라보는낙

조도일품이다.

마지막열두번째예배당인 가롯유다의집(지

혜의집) 은소악도끝딴섬에있다.손민아작가가

만든예배당으로붉은벽돌의요철과높게솟은첨

탑이매력적이다.순례길에있는12개의예배당중

가장아름답지만, 바닷길을건너야한다는이유로

이곳을빼먹는여행자들이많다.

기점소악도로 가는 배는 압해도의 송공항에서

출발한다. 목포에서 압해도까지 압해대교가 놓이

면서기점소악도로가는길이편해졌다.순례길을

걷기 위해서는 대기점도 선착장에 내려 베드로의

집에서부터가롯유다의집까지,번호가매겨진순

서대로걷는게보통이다.때론일정에따라소악도

선착장에 내려 순례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여행자들도있다.송공항에서출발한배는보통한

시간정도면대기점도선착장에닿는다.

올해 상반기 새로운 순례길이 개통되면 오롯이

순례자를위한길로방문자의발길을이끌것으로

기대된다.

/장필수기자bungy@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sslee@kwangju.co.kr

살오른 5월병어 집나간입맛돌아오네
DHA비타민A풍부…담백하고비린내없어남녀노소영양만점

병어(兵魚)는 무리를 지어 대열을 이루는 것

이 병졸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시

대임금님수라상에도올랐을정도로예부터인

기가많은생선이다.신안군은병어전국생산량

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임자도, 비금도초도

연안에서 250여척의 어선이 연간 11만 상자를

잡아올린다.갓잡아올린병어는지도읍송도위

판장을통해전국으로유통된다.

영양만점인병어는살코기가연하며맛이담백

하고뒷맛이개운하다. 비린내가없다보니생선

을잘먹지않는이들도쉽게정을붙일수있고

잔가시가없어아이들이먹기에도좋다. 육질이

부드럽고뼈가연해회로먹으면병어특유의고

소하고달짝지근한맛을느낄수있다. 굽기, 튀

기기,조리기등조리법도다양해반찬이마땅치

않을때병어를이리저리요리해밥상에자주올

려도물리지않는다.

특히 여름이 제철인 햇감자를 납작하게 썰어

냄비바닥에깔고산란기여서살이통통한병어

를풋고추를썰어넣은다음고추장양념을끼얹

어 조린 병어조림은 잃었던 입맛도 되찾아 줄

만큼맛있다.

달고고소함의비밀은지방이다. 병어의지방

함량은10.9%로어류의평균지방함량인3%보

다3배나더많다. 흰살생선이면서도붉은생선

보다지방질이많다.따라서어지방속에함유된

DHA, EPA 함량이 다른 어류보다 월등히 많

다.DHA는머리를좋게하고EPA는피를맑게

한다. 시력을보호하고면역력을높여주는비타

민A도풍부하다.

제철은 5~6월로, 5월 병어를 최상품으로 친

다.주먹이인새우가풍부하고산란전이라살도

많고영향도풍부하다.신안에선이시기송도에

서병어축제를연다. /장필수기자bun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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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내려놓고나를만나는시간

한국의산티아고 섬티아고 순례

요한의집필립의집마태오의집


